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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우울증은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의 변화가 생겨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나는 병이다. 불안장애와 우울증은일반인구중 15%가 

평생 동안 한번 이상 앓는 질환이다. 우울증환자는 일반인보다 불안한감정의 원인인 델타파가 많거나 좌측 전두엽의 알파파가 

증가하고, 우측 전두엽은 베타파가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백색잡음을 우울증환자의 증상완화에 사용하

였다. 우울증 환자에게는 백색잡음보다는 유색(갈색)잡음이 치료에 더 효과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무음 상태, 갈색잡음, 고

주파 가중치를 적용한 갈색잡음, 청감특성을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한 갈색잡음을 들었을 때 의 뇌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중 갈색잡음과 청감특성을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한 갈색잡음의 경우가 가장효과가 좋았다.

키워드: 우울증(depression), 가중치(weight), 갈색잡음(brown noise)

I. Introduction

 우울증은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의 변화가 생겨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나는 병이며, 가장 흔한 정신과적 질환이다. 또한, 불안장애

역시 우울증에 동반되는 흔한 정신장애 중 하나이며 일반인구중 

약15%는 평생 동안 한번 이상 앓는 것으로 나온다[1-2]. 불안장애는 

하나의 독립된 질환이지만 우울증과 가장 빈번하게 발병되는 걸로 

보아 두 질환에는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2]. 선행연구에 따르면 

불안장애의 90%가 동반질환을 가지는데 우울증이 동반으로 발병할 

확률이 62.4% 로 집계되었다[1-5]. 불안장애는 83%가 10~24세에 

발병하며 우울증을 유발하여 만성화 되는 경향이 있다. 우울증을 

극복하고 증상을 완화하기위해 심리상담, 취미활동, 약물치료, 식단조

절 등의 방법이 소개되었으며, 애초에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하거

나 완화시키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다[6]. 
 선행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연의 소리 혹은 백색잡음 을 듣게 되면 

뇌파에서는 각성에 해당하는 뇌파가 더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효과를 

이용하여 심리적 치료와 우울증의 증상 완화 및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3]. 특히 백색잡음 이나 핑크잡음 보다 갈색잡음에서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에 최적화된 갈색잡음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가장 우울증에 최적화된 갈색잡음의 가중치를 찾고자 한다. 논문의 

2장에서는 기본적인 뇌파특성, 정상인과 우울증환자의 뇌파특성과 

백색잡음 유색(갈색)잡음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제안된 가중치된 

갈색소음으로 연구실험을 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II. Preliminaries

1. 정상인과 우울증환자의 뇌파특성

1.1 뇌파특성

뇌파분석 기법인 정량화뇌파는 뇌파 신호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펙트럼 분석을 한 것으로 뇌파를 육안으로 보아서는 얻어낼 수 

없는 정보들을 제공한다[1]. 컴퓨터를 이용한 뇌파 분석적 특징을 

특정 정신질환과 연결시키는 것이 가능해졌다[3].

1.2 정상인과 우울증환자의 뇌파

정상 성인기준(25세~45세)의 일반적인 뇌파는 저진폭 속파

(18Hz~23Hz)가 주를 이루고 개안과 폐안시 베타파가 억제되고 알파

파가 기본파가 된다. 우울증 환자들은 좌측 전두엽의 알파파가 증가하

고, 우측 전두엽은 베타파가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특성에 맞춘 치료가, 즉 뇌파의 균형을 찾아나가는 치료가 필요하

다는 연구결과가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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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색잡음과 갈색잡음

2.1 백색잡음

백색잡음은 잡음, 소음이라고 불리지만 본질의 자연의 소리와 가깝

고 백색잡음을 통하여 심신안정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가 

다수보고 되고 있다. 

2.2 유색(갈색)잡음

유색잡음은 백색잡음의 반대말로, 특정 주파수에 에너지가 집중된 

소리를 뜻한다. 갈색잡음은 유색잡음의 종류중 하나로써 인간의 가청

주파수내에서 옥타브 밴드 간 주파수가 1/2씩 감소할 때 마다 6dB씩 

음압레벨이 감소하는 특성을 갖는 소음이다.   

III. The Proposed Scheme

 실험은 조용한 방에서 무음상태와, 고주파 2배 가중치를 준 갈색잡

음을 들리게 하여 뇌파의 상태를 측정하였다.

Fig. 1. 고주파 2배가중치를 준 갈색잡음에서의 뇌파 좌/우

위의 그림은 뇌파분석 결과 그래프이다. Fig. 1.은 고주파 2배가중치 

갈색잡음을 듣는 동안의 뇌파를 측정 분석한 그래프이다. 그래프의 

아래쪽인 고주파수인 베타파 부분이고, 위쪽 부분이 서파에 가까운 

부분인데 아무소리도 듣지 않은 상태의 뇌파와 비교할 때, 저주파에 

에너지가 강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의 그래프처럼 고주파 

2배가중치 갈색잡음을 듣게 되면, 저주파에 에너지가 베타파 쪽으로 

이동해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정상인과 우울증환자의 특징과 우울증환자의 뇌파

특성을 분석 하였다. 선행연구인 우울증 해소를 위한 유색잡음에 

관한연구 결과인 갈색잡음이 백색잡음보다 우울증환자의 증세완화 

효과가 뛰어나는 것 을 바탕으로 하였다. 사람의 청각 특성을 고려해 

생성한 고주파 2배 가중치를 적용한 갈색잡음을 듣게 하여 뇌파측정 

분석을 하였을 때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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